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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스님의 입적 1주기가 지났다. 1주년 추모법
회를 앞두고 길상사 주지였던 덕현 스님이 홀연히
모습을 감추는 등 시끄러운 잡음들도 있었지만, 스
님의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들은 끊이지 않았
다. 입적 1주기를 맞아 추모 여행, 추모 서적들이 출
간 되는 등 스님의 흔적을 더듬기 위한 사람들의 행
보도 줄을 이었다.
최근 사진작가 근승랑씨는 법정 스님 입적 1주기

를 맞아 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진집과 법정 스
님 법문 육성 동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3월 2~8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비구, 법정法頂’추
모 사진전을 함께 연다. (02)734-7555

신도들조차 몰랐던 스님의 일상
“사진집 통해 무소유 정신 느끼길”

무소유. 단 세 글자로 법정 스님은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급급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스님의
말씀은 세상의 죽비가 됐다. 스님의 말과 존재는 급
기야‘법정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세간의 이슈가

됐다.
사람들이 이토록 스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

던 이유는 단지‘무소유’하라는 법정 스님의 말 때
문이 아닌, 그 말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가난과 벗
하며 살아온 수행자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일지
도 모른다.
스님의 곁에서 스님을 지켜본 지인들은 무서울

정도로‘무소유’정신을 실천하다 가신 분이라 말
한다. 스님은 사소한 물건 하나도 곁에 두는 법이
없었다. 스님이 남기신 건 평소 입으신 가사가 전부
였다.
사진작가 근승랑씨가 출간한‘비구, 법정法頂’

사진집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신도들조차 몰랐던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일상 모습들을 담아냈
기 때문이다. 사진 기자들 사이에선 법정 스님은 사
진 찍기 힘든 인물로 유명하다. 워낙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승랑 작가의
사진들은 더 가치 있고 귀한 자료이다.
“저와 스님만이 통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
빛을 제게 보내면 그땐 카메라 셔터를 멈추고 렌즈
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근승랑씨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들은 2004년 가
을부터 2010년 3월,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까
지의 기록들이 담겨있다. 2004년 일간지 사진기자
로 일하던 작가는 취재차 길상사를 찾았다. 불교
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그 길로 7년 동안 출근 전
길상사에 들러 사진 공양을 올렸다.
“법정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 시
작한 건 사진공양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부
터입니다. 가을 정기 법문을 마친 법정 스님이 경
내 한 바퀴를 돌 때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스님의
눈빛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 때 그
눈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진 공양은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눈빛은 마음 속의 욕심을 경계
하는 죽비이자 사진 공양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
으니까요.”
그의 사진집에는 불제자로 사셨던 스님의 흔적들

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신도들에게 법문하러 가기
위해 나서면서“노래 부르러 가볼까?”라고 표현했
던 스님, 불자에게 깊이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하는
스님, 빳빳한 행전을 매는 스님,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향을 음미하는 스님,

안경을 끼고 글을 쓰시던 스님 까지 다양한 스님의
모습이 18컷의 사진에 녹아있다.
작가는“7년간 길상사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구성

된 사진집이라 스님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는 미흡
하기 짝이 없다. 처음부터 불교와 스님을 잘 알았더
라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럽고
죄 송 하 다 ”며

“나이 들수록 선
하게 나누고 싶
은 마음 대신 아
집만 들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
이다. 사진집을
통해 독자들이
법정 스님의 무
소유 정신과 평
생을 불제자로
사셨던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비구, 법정｜근승랑사진·지음｜동아일보사｜4만8000원
이은정기자

“스님의 눈빛은 마음 속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
근 승 랑 작가, 법정 스님 입적 1주기 맞아‘비구, 법정法頂’사진집 출간

〈동문선(東文選)〉에 승려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시문이 실려 있는 고려 원감국사 충지(圓
鑑國師沖止: 1226~1292) 스님은 당시 사대부
집안의 자제로서 19세에 장원급제했다. 스님
은 일본 사신으로 파견되는 등 활발한 정계활
동을 했다. 그러나 벼슬길[宦걟]에 대한 회의
등을 이유로 29세에 출가수행을 시작해 61세
되던 해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 제6세
(世)가 됐다.
이 시는 한가로운 일상의 한 날을 읊은 시로

산속에 사는 스님의 단촐하고 맑은 삶을 들여
다 볼 수 있다. 
스님은 이른 봄날 아침, 발을 걷고 대나무 통

을 이어서 산 빛과 물소리를 한껏 가진다. 온
천지에 가득한 물소리와 산 빛을 어찌 끌어오
고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스님은
역시 대선사답다. 
동사‘인(引)’과‘분(分)’을 사용함으로써

색과 소리로 표현되는 육경(괯境)을 하나의
고유한 자성(自性)을 가진 개체로 완성시키
고 의미 지운 것이다. 그뿐이랴! 마지막구의

‘자호명(自呼名)’을 통해서 걸림 없는 대자
연의 진여(眞如), 바로 불이(겘二)의 도리를
설파했다. 
뻐꾸기는 어떤 인위도 조작도 없이 그저 자

신의 품(稟)받은 고유한 자성(自性)을 발현시
켜 울 뿐이다. 전구(轉句)의‘소인도(少人到)’
가 내포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 불이(겘
二)는 바로 스스로의 참다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상대의 존재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침범하지 않을 때, 나아
가 각자의 모습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해하
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인정할 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불통
(不通)의 시대, 이 시는
소통과 화합의 진정한
의미와 그 답을 찾게
하고 있다.

한국의 선시감상②

고려 원감국사 충지 선사의

‘한중잡영(閑中雜詠)’

권박인산색(卷箔引山色)

연통분간성(곞筒分澗聲)

종조소인도(終朝少人到)

두우자호명(杜宇自呼名)

발을 걷어 산 빛을 끌어들이고

대나무 통을 이어 시냇물 소리 나누어

오네.

아침이 다하도록 찾아오는 이 적은데

뻐꾸기는 제 이름만 불러대누나.

원법스님(성균관대문학박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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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99119900--33335500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어디서나출장시공해드립니다)

‘적하수오’
묘 목 분 양

■문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묘목재배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소득작물로수익을거두실수있으며, 또한불자님
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할수있는노하우(방법)도 전수해드립니다. 

묘목재배시판매가불안하신분에
한하여계약재배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상담전화 0022))447711--22335566.. 001111--333355--66338899
www.superener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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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80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이상

절감 효과

내일처럼최선을다하겠습니다. - 불자혜봉-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상담대환영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
전기보일러15년경력전문가직접상담시공.

국내특허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PCT/KR2007/006534

생명에너지를
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민속죽염 2222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얼얼과과혼혼이이담담긴긴
우우리리민민족족의의대대표표죽죽염염

주주문문전전화화::053)985-1135 / 054)733-0979
전전국국각각지지역역별별판판매매처처모모집집중중!! 016-823-0483
경북영덕군지품면속곡동54번지 wwwwww..mmssjjyy..ccoo..kkrr

인체건강의4대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질 좋은
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총아홉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
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
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

감기등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3만원이상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112255gg 2277,,55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223300gg 55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112255gg 33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5555,,000000원원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00,,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배송비2,500원(5만원이상구매시무료배송)


